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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
 - ’23년 원전산업 매출 및 원전기업 투자규모 역대 최대치 달성

 - 안전 강화 및 소통 확대로 “신뢰받는 원전”을 만드는데 민·관 역량 집중

 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 

최남호 2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,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

위원장, 국회 이철규, 최형두, 허성무 의원,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황주호 

회장 등 원자력계 산·학·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1.10.(금) 

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되었다.

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'24년 우리 원전산업에 신한울 3·4호기 착공과 

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

평가하는 한편, '25년에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(SMR) 상용화계획이 보다 구체화

되고 새로운 원전 수출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.

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'23년 국내 원전산업 규모 및 원전기업 투자규모가 

신한울 3·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('23.3월), 이집트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

수주('22.8월) 등에 힘입어 '96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*를 시행한 이후 역대 

최대치**를 달성했으며, '24년에도 신한울 3·4호기 건설 본격화 및 루마

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('23.6월) 등에 따라 

더욱 성장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  * 「원자력진흥법」에 따라 원전업계 매출·투자 등 조사 / ‘23년 조사결과 ’25년초 발표예정

 ** 원전산업 매출(조원) : (’‘21) 21.6 → (’22) 25.4 → (’23) 32.1 (잠정)

원전기업 투자(억원, 한수원 등 제외) : (‘21) 1,438 → (’22) 2,485 → (’23) 4,880 (잠정)

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“정부는 '25년에도 원전산업

분야에 대한 일감·금융 등 지원을 지속하고, 지역별 소형모듈원전(SMR) 제작 

인프라 구축 및 1천억원 규모 원전펀드 조성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

본격화 하겠다.”고 밝히는 한편, “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, 대국민 

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원전이 국민들로부터 확고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민·관의 

역량을 집중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  

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 장 김대일(044-203-5320

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계영(044-203-5326)

  



붙임 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요

1. 행사 개요

□ 일시 : 2025년 1월 10일(금), 07:20 ~ 09:00

□ 장소 :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

□ 주최 : 한국원자력산업협회

□ 참석 : 국회 이철규·허성무·최형두 의원,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, 
최남호 산업부 2차관, 최원호 원안위원장, 황주호 원산협회장 및

원자력계 산·학·연 전문가 300여명
□ 주요내용 : 신년사 및 원자력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환담

2. 전체일정

구성 시간 행사내용 비고

신년 하례 07:20~07:30 10‘ 신년 하례

본행사

07:30~07:40 10‘ 개회 및 국민의례

07:40~07:45 5‘ 신년사
황주호 

원산협회장

07:45~08:10 25‘ 신년인사

국회 이철규·
최형두·허성무 

의원, 
과기부장관, 

산업부 2차관, 
원안위원장

08:10~08:25 15‘ 떡 나눔식

조찬 08:25~09:00 35‘ 조찬


